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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luences of Job Stressors on Psychosocial Well-being,
Fatigue and Sleep Sufficiency among Firefigh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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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o measure the job stressors and stress responses among firefighters.
Methods: We created a structured, self-reported questionnaire about job stressors using Karasek’s Job

Content Questionnaire (JCQ), psychosocial stress using Psychosocial Well-being Index, Short Form
(PWI-SF) and fatigue using Multidimensional Fatigue Scale (MFS). The questionnaire also included
sociodemographic data, job-related factors, and health-related behaviors. We collected questionnaires
from 104 male firefighters, 35 male emergency medical service (EMS) rescuers and 28 male administra-
tors in three different municipal fire departments in Busan from September 23 to October 2, 2003. 

Chi-square test and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ere used to examine the job stressors using
SPSS (10.0).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level was 0.05.

Results: Both PWI-SF and MFS scores increased in the order of EMS rescuers, firefighters and admin-
istrators. Using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sleep insufficiency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on both PWI-SF (OR=5.19, 95% CI=2.14~12.57) and MFS (OR=2.13, 95% CI=1.02~4.46).
Alcohol drinking (OR=0.28, 95% CI=0.10~0.75) had a protective effect on MFS. The odds ratios in job
loss and shiftwork were 3.44 (95% CI=1.25~9.42) and 8.69 (95% CI=2.87~26.36) on MFS. Monthly
income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both MFS (OR=5.09, 95% CI=1.34~19.41) and sleep
sufficiency (OR=7.27, 95% CI=1.62~32.61). However, there was no statistical significance among the
JCQ items on either PWI-SF or MFS.

Conclusions: Firefighters in this study had potential psychosocial stress and moderate level of fatigue
scale. As a causal factor for these outcomes, sleep insufficiency and job loss, lower monthly income and
shiftwork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ly, which confirm the need for countermeasures to ensure optimal
sleep time and to raise monthly income. Further follow-up study using more in-depth interview is also
required to identify the effects of both alcohol consumption and job loss.

Key Words: Firefighters, Stress, Fatigue, Job characteristics

<접수일: 2006년 7월 31일, 채택일: 2006년 8월 31일>

교신저자: 김 정 원 (Tel: 051-890-6160)       E-mail:  hedoc@dreamwiz.com

� 본 논문은 2003년도 인제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보조에 의한 것임 (This work was supported by Grant from Inje University. 2003)



233

서 론

소방공무원은 화재를 진압하며 응급구조를 수행하는 특

수 공무원으로 이들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의 여러 연구들

은 소방공무원이 화재 등 각종 재해 현장에서의 활동으로

인해 유독가스와 고온, 농연 등의 유해요인에 노출되고

사고위험도 높음을 일관되게 보고를 하고 있다(Cho et

al, 1998; Kim, 1991; Kim, 1992: Kim, 1997;

Markowitz et al, 1989). 화재 또는 응급구조라는 특

수 환경은 위험한 상황에 대처해 사상자가 발생되기도 하

며 때로는 감당할 수 없이 힘든 역할의 수행도 요구된다

(Kim, 1997). 소방공무원은 직무상 항상 대기상태에 있

어야 하고, 타 직종에 비해 직무와 관련된 심혈관질환 등

만성질환의 유병률이 높으며(Calvert et al, 1999;

Guidotti, 1992), 화재나 응급구조 시 신체적 손상을 받

은 경우에 사고 후 심리적 고통이 크고(Corneil, 1999)

직접 다치지 않더라도 충격적인 사고를 접해 외상후 스트

레스 장애 증상을 겪을 수 있는 등(Dudek &

Koniarek, 2000) 소방공무원의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

스는 심각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Kim, 1997).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업무 환경 등의 직무스트레스 요인

에 대한 국내의 기존 연구로는 소방공무원의 이직결정요인

(Kim, 1991)과 직무만족(Kim, 1992; Cho et al, 1998;

Yoo & Kwon, 1998), 조직문화(Kim, 1992; Cho et

al, 1998), 업무수행(Dong, 2000), 안전사고 요인(Park,

2003) 등이 수행되었다. 소방공무원의 건강효과를 평가한

연구로는 Baek(1999), Jung(2003)의 119 구급대원 대상

의 직무스트레스에 관한 분석, Choi(2001)의 출동충격,

Kang(2001)의 음주의존과 직무스트레스의 관련성, 유홍

미(2002)의 소방공무원의 소진 등의 연구가 있다.

하지만 위 연구들은 소방공무원의 특수한 상황에 맞춰

자체 제작된 설문지를 이용하거나 비교적 널리 알려진 직

무스트레스 측정도구를 사용하지 않아 타 집단과의 스트

레스 수준 비교가 어려운 실정이다. 그리고 직무스트레스

의 다차원적인 특성을 고려할 때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

된 측정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와 타당도가 입증되고 여러

집단에서 다양하게 사용되어 집단간 스트레스 수준의 비

교가 용이한 단축형 사회∙심리적 건강 측정도구(PWI-

SF: Psychosocial Well-being Index, Short Form)

와 피로의 다차원적 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다차원 피로

척도(MFS: Multidimensional Fatigue Scale)를 이

용해 소방공무원의 건강효과를 평가하고 건강에 영향을

끼치는 직무관련 요인 및 직무스트레스 요인에 대해 조사

해 향후 비교 연구를 위한 기초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부산시 소방본부 산하 3개 소방서에서 ○○대학 부속

병원에서 실시하는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중 남성 정규직,

화재진압(구조대 포함), 구급, 행정 소속의 소방공무원

응답자 221명 가운데 내용이 많이 누락된 54명을 제외하

고 최종 167명(75.6%)에 대해 분석하였다. 조사는 2003

년 9월 23일부터 10월 2일까지 이뤄졌다.

2. 연구방법

설문지는 구조화된 자기 기입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일반적 특성, 직무관련 특성, 직무스트레스 요인, 사회심

리적 건강 및 피로도의 총 5개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일

반적 특성은 연령, 결혼유무, 교육수준, 취미생활여부,

흡연여부, 음주여부, 운동여부로 구성하였고 건강효과로

수면부족여부를‘평소 수면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십니

까?’라는 설문을 통해 파악하였다 직무관련 특성은 근무

시간, 월수입, 교대근무유무, 근속년수, 실직, 이직 및

부서별 구조조정경험유무 등으로 구성되었다.

직무스트레스 요인은 Karasek 등(1988)의 JCQ를 장

세진 등(2001)이 번역한 한글판 JCQ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술재량권(Skill discretion, 6문항), 의사

결정권(Decision authority, 3문항), 직무자율성

(Decision latitude=skill discretion+decision author-

ity), 직무요구(Psychological job demand, 5문항),

상사의 지지(Supervisor support, 4문항), 동료의 지지

(Coworker support, 4문항), 사회적 지지(Social sup-

port=coworker support+supervisor support) 항목을

발췌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직무자율, 직무요구,

사회적 지지 영역에서 Cronbach α값은 각각 0.62,

0.60, 0.91이었다.

사회심리적 건강은 장세진의 사회∙심리적 건강측정도

구(PWI: Psychosocial Well-being Index)를 단축화한

PWI-SF를 사용하였다. PWI-SF는 총 1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 0~54점까지의 값으로 나타낼 수 있으

며, Cronbach α값은 0.90으로 측정도구로서의 신뢰성이

확인되어 있다(장세진, 2000a). 장세진(2000a)은 27점

이상은 위험군, 8~26점은 잠재적 위험군, 7점이하는 건

강군으로 분류하는 것을 제안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위

험군을 고위험군으로, 건강군과 잠재적 위험군을 저위험

군으로 이분하여 분석하였다. 

피로도 측정부분은 MFS를 사용하였다. MFS는

Schwartz 등(1993)의 Fatigue Assessment Inven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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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I)를 토대로 재구성한 다차원 피로척도설문으로서(장

세진, 2000b), 피로로 인한 육체적, 심리적, 사회적 증상

등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측정도구이

다. MFS는 19문항의 3개 요인으로, 전반적 피로도

(Global fatigue, 8문항), 일상생활 기능장애(Daily

dysfunctioning, 6문항), 상황적 피로(Situational

fatigue, 5문항)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 산정방식

은 1-2-3-4-5-6-7 방식을 사용하였다. 이는 대규모 표본에

의한 연구에 적합하다고 알려져 있다(장세진, 2000b). 본

연구에서는 중앙값을 기준으로 고피로군과 저피로군으로

나눠 분석을 하였다. 이 연구에 사용된 PWI-SF와 MFS

의 Cronbach α값은 각각 0.89와 0.94였다.

3. 통계 분석

수집된 자료를 SPSS version 10.0을 사용하여 통계

처리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직무유형별 사회심리적 건강

스트레스 효과와 피로수준의 차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 분

산분석 검정을 실시하였고 표본의 정규성 및 등분산의 조

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비모수 검정법인 Kruskal-

Wallis 검정을 실시하였다. 일반적 요인, 직무관련요인

및 직무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빈도수와 평균을 구하였고,

MFS, PWI-SF 및 수면부족여부에 대한 일반, 직무관련

요인 및 직무스트레스 요인의 비차비를 알아보기 위해

Chi-square 검정을 실시하였다. 단변량 분석에서 p값이

0.1이하인 변수를 선정하여 최종적으로 MFS, PWI-SF

및 수면부족여부를 각각 종속변수로 놓고 다중 로지스틱

선형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의 선택방법으로는

변수증감법(stepwise selection)을 이용하였다. 모든 분

석의 통계적 유의수준은 0.05로 하였다.

결 과

1.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대상 집단의 연령은 40대 미만이 116명(69.5%), 40대

이상은 51명(30.5%)이었고, 결혼상태는 미혼자가 33명

(19.8%), 기혼자가 134명(80.2%)이었고, 교육정도는

고졸이 71명(42.5%), 대졸이 96명(57.5%)이었다. 건강

습관은 현재 흡연자가 79명(47.3%), 주 1회 이상 음주

자는 139명(83.2%)이었다. 107명(64.1%)이 주 1회 30

분 이상 운동을 하고 있었다. 주관적으로‘평소 수면시간

이 부족하다고 느끼십니까?’라는 문항에‘부족하다’로 응

답한 사람이 111명(66.5%)으로 과반수를 넘었다. 연구

대상의 직종은 화재진압(104명), 응급의료서비스(35명),

행정(28명)직이었다(Table 1).

2. 조사대상자들의 직무유형별 PWI-SF 및 MFS

효과 비교

PWI-SF의 전체평균은 22.4±7.1이었으며, 110명

(65.9%)이 저위험군(＜27점)으로, 57명(34.1%)이 고위

험군(≥27점)으로 분류되었다. 직무유형별로는 구급

(23.4±7.8)이 스트레스 점수가 제일 높았으나 통계적으

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MFS의 전체평균은 82.3±16.2(중앙값=81점)이었다.

80명(47.9%)이 저피로군(＜81점), 87명(52.1%)이 고피

로군(≥81점)으로 분류되었다. 직무유형별로는 구급(86.6

±13.4)이 제일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p=0.04). MFS 하위 영역에 대한 직무유형별 차이는 전

반적 피로도의 경우 응급의료서비스＞화재진압＞행정 순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를 보였다(p=0.03)(Table 2).

3. 일반적 특성 및 직업적 특성에 따른 PWI-SF

단변량 분석상 40대 미만이 40대 이상보다 사회심리적

스트레스가 2.4배(95% CI=1.11~5.13) 높았다. 주관적

수면 충족도는 수면부족군이 충족군에 비해 5.7배(95%

CI=2.39~13.70) 높았다. 기타 결혼여부, 교육수준, 운

동, 취미생활, 흡연 및 음주여부 모두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Table 3).

234

대한산업의학회지 제 18 권 제 3 호 2006년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population

(Mean±SD)

Characteristics Number (%)

Age (year) <40 116 (69.5)

≥40 051 (30.5)

Marital status unmarried 033 (19.8)

married 134 (80.2)

Educational status high school degree 071 (42.5)

college degree 096 (57.5)

Smoking smoker 079 (47.3)

nonsmoker 088 (57.7)

Alcohol Drinking ≥1 139 (83.2)

(time/week) none 028 (16.8)

Exercise ≥1 107 (64.1)

(frequency/week) none 060 (35.9)

Hobby yes 107 (64.1)

no 060 (35.9)

Subjective sleep not enough 111 (66.5)

sufficiency enough 056 (33.5)

Job types administrators 028 (13.8)

firefighters 104 (62.3)

EMS* rescuers 035 (21.0)

* : EMS = emergency medical service



235

김건형 등∙일부 소방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사회심리적 건강,피로도 및 수면영향 연구

Table 2. Comparisons of PWI-SF and MFS levels among the job types (Mean±SD)

Variables Job types

Scale Firefighters EMS* rescuers Administrators Total
(min, max) (n=104) (n=35) (n=28) (n=167)

PWI-SF 22.4±07.1 23.4±07.8 21.2±06.5 22.4±07.1
(0, 54)

MFS-F1a)� 34.3±08.0 36.8±07.7 31.6±07.4 34.4±07.9
(8, 56)

MFS-F2b) 26.7±06.0 27.8±04.3 24.6±04.7 26.5±05.6
(6, 42)

MFS-F3c) 21.3±05.0 02.0±04.0 20.9±03.5 21.3±04.6
(5, 35)

MFS total� 82.2±17.3 86.6±13.4 77.0±14.0 82.3±16.2
(19, 133)

a) Global fatigue 

b) Daily dysfunctioning

c) Situational fatigue

* : EMS=emergency medical service
� : p<0.05, analysis by Kruskal-Wallis test

Table 3. Relationships between PWI-SF and general characteristics Number (%)

PWI-SF Univariate Multivariate*

Characteristics High� Low�

OR 95% CI OR 95% CI(n=57) (n=110)

Age (year)

<40 46 (80.7) 70 (63.6) 2.39 1.11~5.13 1.85 0.83~4.15

≥40 11 (19.3) 40 (36.4) 1.00 1.00

Marital status

unmarried 12 (21.0) 21 (19.1) 1.13 0.51~2.50 -

married 45 (79.0) 89 (80.9) 1.00

Educational status

≤high school degree 21 (35.8) 50 (45.5) 0.70 0.36~1.35 -

≥college degree 36 (63.2) 60 (54.5) 1.00

Smoking

smoker 29 (50.9) 50 (45.5) 1.24 0.66~2.36 -

nonsmoker 28 (49.1) 60 (54.5) 1.00

Alcohol Drinking (time/week)

≥1 45 (79.0) 94 (85.5) 0.64 0.28~1.46 -

none 12 (21.0) 16 (14.5) 1.00

Exercise (frequency/week)

≥1 35 (61.4) 72 (65.5) 0.84 0.43~1.63 -

none 22 (38.6) 38 (34.5) 1.00

Hobby

yes 32 (56.1) 75 (68.2) 0.60 0.31~1.16 -

no 25 (43.9) 35 (31.8) 1.00

Subjective sleep sufficiency

not enough 50 (87.7) 61 (55.4) 5.75 2.39~13.70 5.19 2.14~12.57

enough 7 (12.3) 49 (44.6) 1.00 1.00

* : By the multivariate model (stepwise selection) including age and subjective sleep sufficiency
� : Low group (PWI-SF score <26), high group (PWI-SF score ≥27)



직무특성과 관련하여 근속년수, 월수입, 실직, 이직,

교대근무, 구조조정 경험이 사회심리적 스트레스를 증가

시키는 경향이 있었으나 모두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한글판 JCQ의 직무스트레스요인 중 직무요구도와 동료

지지가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와 관련성을 보였으나, 통계

적 유의성은 없었다. 직무유형별로는 구급＞화재진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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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Relationships between PWI-SF and job characteristcs Number (%)

Characteristics PWI-SF Univariate Multivariate*

High� Low�

OR 95% CI OR 95% CI(n=57) (n=110)

Tenure (year)

>10 21 (36.8) 52 (47.3) 1.00

5~10 24 (42.1) 32 (29.1) 1.86 0.89~3.86 -

<5 12 (21.1) 26 (23.6) 1.14 0.49~2.68

Monthly income (10,000 won)

>300 06 (10.5) 24 (21.8) 1.00

200~300 42 (73.7) 73 (66.4) 2.30 0.87~6.08 -

<200 09 (15.8) 13 (11.8) 2.77 0.81~9.51

Average worktime (hour/week)

≥72 44 (77.2) 85 (77.3) 1.00 0.46~2.13
-

<72 13 (22.8) 25 (22.7) 1.00

JCQ�

Decision latitude

high 30 (52.6) 58 (52.7) 1.00 0.53~1.89
-

low 27 (47.4) 52 (47.3) 1.00

Job demand

high 25 (43.9) 60 (54.4) 0.65 0.34~1.24
-

low 32 (56.1) 50 (45.4) 1.00

Coworker support

high 25 (43.9) 60 (54.4) 0.65 0.34~1.24
-

low 32 (56.1) 50 (45.4) 1.00

Supervisor support

high 31 (54.4) 63 (57.3) 0.89 0.47~1.69
-

low 26 (45.6) 47 (42.7) 1.00

Job loss 

yes 10 (17.5) 16 (14.6) 1.25 0.53~2.97
-

no 47 (02.5) 94 (85.4)

Job change

yes 24 (42.1) 41 (37.3) 1.22 0.64~2.35
-

no 33 (52.9) 69 (62.7) 1.00

Shift work

yes 49 (42.1) 92 (83.6) 1.20 0.49~2.95
-

no 08 (57.9) 18 (16.4) 1.00

Organizational downsizing

yes 43 (75.4) 80 (72.7) 1.15 0.55~2.40
-

no 14 (24.6) 30 (27.3) 1.00

Job types

administrators 07 (12.3) 21 (19.1) 1.00

firefighters 35 (61.4) 69 (62.7) 1.52 0.59~3.92 -

EMS rescuers 15 (26.3) 20 (18.2) 2.25 0.76~6.67

* : By the multivariate model (stepwise selection) including age, subjective sleep sufficiency
� : Low group (PWI-SF score <26) and high group (PWI-SF score ≥27)
� : High and low group were divided by the median score for each JCQ 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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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순으로 사회심리 스트레스가 높은 경향성을 보였으나

역시 유의하지 않았다(Table 4).

단변량 분석에서 p값이 0.1이하였던 요인들로 연령 및

주관적 수면충족이 선정되었고 이들 변수에 대해 다변량

분석을 실시했을 때 수면부족군에서만 사회심리 스트레스

의 비차비 5.19(95% CI=2.14~12.57)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4. 일반적 특성 및 직업적 특성에 따른 MFS

40대 미만이 40대 이상보다 고피로군일 위험이 약 3배

(95% CI=1.53~6.07) 높게 나타났다. 음주자는 유의하

게 낮은 피로도를 보고하였다(OR=0.37, 95%

CI=0.15~0.90). 수면이 부족한 경우 높은 피로도를 보

고할 위험이 2.7배(95% CI=1.41~5.32) 더 높았다. 흡

연자는 더 높은 피로도를 보고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 않았으며, 운동과 취미생활은 낮은 피로도와 관련있

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결혼상태와 교육수

준은 피로도와 관련이 없었다(Table 5).

근속년수에 따른 MFS는 5~10년＞5년 미만＞10년 초

과 순으로 높았다. 10년 초과군에 비하여 5년미만군은

2.8배(95% CI=1.24~6.22), 5~10년군은 3.8배(95%

CI=1.83~7.98) 높은 피로도를 더 많이 보고하였다. 월

수입이 많을수록 피로를 적게 느꼈다. 300만원 이상군에

비해 월수입 200만원 미만군은 7배(95% CI=2.01

~24.36), 200~300만원군은 5.6배(95% CI=2.12

~14.70) 피로할 위험이 높았으며 일정한 경향성을 보였

다(p＜0.01). 주72시간 초과군이 미만군에 비해 1.5배

더 높은 피로도를 보고하였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실직, 이직, 구조조정 경험이 있을수록 그리고 교대근무

를 하는 경우 더 많이 피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과거실직 여부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OR=2.91,

김건형 등∙일부 소방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사회심리적 건강,피로도 및 수면영향 연구

Table 5. Relationships between MFS and general characteristics Number (%)

MFS Univariate Multivariate*

Characteristics High� Low�

OR 95% CI OR 95% CI(n=87) (n=80)

Age (year)�

<40 70 (80.4) 46 (57.5) 3.04 1.53~6.07

≥40 17 (19.5) 34 (42.5) 1.00

Marital status

unmarried 17 (19.5) 16 (20.0) 0.97 0.45~2.08 -

married 70 (80.5) 64 (80.0) 1.00

Educational status

≤high school degree 34 (39.1) 37 (46.3) 0.75 0.40~1.38 -

≥college degree 53 (60.9) 43 (53.7) 1.00

Smoking

smoker 45 (51.7) 34 (42.5) 1.45 0.79~2.67 -

nonsmoker 42 (48.3) 46 (57.5) 1.00

Alcohol Drinking (time/week)

≥1 67 (77.0) 72 (90.0) 0.37 0.15~0.90 0.28 0.10~0.75

none 20 (23.0) 08 (10.0) 1.00 1.00

Exercise (frequency/week)

≥1 51 (58.6) 56 (70.0) 0.61 0.32~1.15 -

none 36 (41.4) 24 (30.0) 1.00

Hobby

yes 52 (59.8) 55 (68.8) 0.68 0.36~1.28 -

no 35 (40.2) 25 (31.2) 1.00

Subjective sleep sufficiency

not enough 67 (77.0) 44 (55.0) 2.74 1.41~5.32 2.13 1.02~4.46

enough 20 (23.0) 36 (45.0) 1.00 1.00

* : By the multivariate model (stepwise selection) including age, alcohol drinking, subjective sleep sufficiency, tenure, monthly

income, job loss and job types
� : High and low group of MFS were divided by median of total MFS score
� : Variables not selected by stempwise selection in the multivariat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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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Relationships between MFS and job characteristics Number (%)

MFS Univariate Multivariate*

Characteristics High� Low�

OR 95% CI OR 95% CI(n=87) (n=80)

Tenure (year)‖

>10 26 (29.9) 47 (58.7) 1.00

5~10 38 (43.7) 18 (22.5) 3.82 1.83~7.98

<5 23 (26.4) 15 (18.8) 2.77 1.24~6.22

Monthly income (10,000 won)�

>300 06 (6.9) 24 (30.0) 1.00 1.00

200~300 67 (77.0) 48 (60.0) 5.58 2.12~14.70 4.90 1.74~13.84

<200 14 (16.1) 08 (10.0) 7.00 2.01~24.36 5.09 1.34~19.41

Average worktime (hour/week)

≥72 70 (80.5) 59 (73.7) 1.47 0.71~3.03 -

<72 17 (19.5) 21 (26.3) 1.00

JCQ§

Decision latitude

high 46 (52.9) 42 (52.5) 1.02 0.55~1.86 -

low 41 (47.1) 38 (47.5) 1.00

Job demand

high 46 (52.9) 39 (48.8) 1.18 0.64~2.17 -

low 41 (47.1) 41 (51.3) 1.00

Coworker support

high 42 (48.3) 43 (53.8) 0.80 0.44~1.48 -

low 45 (51.7) 37 (46.3) 1.00

Supervisor support

high 47 (54.0) 47 (58.7) 0.83 0.45~1.52 -

low 40 (46.0) 33 (41.3) 1.00

Job loss

yes 19 (21.8) 07 (8.8) 2.91 1.15~7.37 3.44 1.25~9.42

no 68 (78.2) 73 (91.2) 1.00 1.00

Job change

yes 36 (41.4) 29 (36.3) 1.24 0.67~2.32 -

no 51 (58.6) 51 (63.7) 1.00

Shift work

yes 77 (88.5) 64 (80.0) 1.93 0.82~4.54 -

no 10 (11.5) 16 (20.0) 1.00

Organizational downsizing

yes 69 (79.3) 54 (67.5) 1.85 0.92~3.71 -

no 18 (20.7) 26 (32.5) 1.00

Job types�

administrators 10 (11.5) 18 (22.5) 1.00

firefighters 54 (62.1) 50 (62.5) 1.94 0.82~4.62

EMS rescuers 23 (26.4) 12 (15.0) 3.45 1.22~9.80

* : By the multivariate model (stepwise selection) including age, alcohol drinking, subjective sleep sufficiency, tenure, monthly

income, job loss and job types.
� : High and low group of MFS were divided by median of total MFS score
� : Test for trend, p<0.05
§ : High and low group were divided by median of each JCQ score
‖ : Variables not selected by stempwise selection in the multivariat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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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CI=1.15~7.37). 한글판 JCQ의 직무스트레스요인

도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업무별로는 구급＞화재진

압＞행정 순으로 피로도가 높은 경향성을 보였으며

(p=0.02) 행정 대비 구급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를 보였다(OR=3.45, 95% CI=1.22~9.80)(Table 6).

연령, 음주유무, 수면부족, 근속년수, 월수입, 과거실

직경험, 업무유형에 대해 다변량 분석을 실시 한 결과 음

주(OR=0.28, 95% CI=0.10~0.75), 수면부족

(OR=2.13, 95% CI=1.02~4.46), 월수입(200~300만:

OR=4.90, 95% CI=1.74~13.84, 200미만: OR=5.09,

95% CI=1.34~19.41), 과거실직(OR=3.44, 95%

CI=1.25~9.42) 영역에서 각각 유의하게 나타났다

(Table 5, 6).

5. 일반적 특성 및 직업적 특성에 따른 수면영향효과

40대 미만은 40대 이상보다 약 2.6배(95%

CI=1.33~5.24) 더 수면 부족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운동(OR=0.47, 95% CI=0.23~0.96)을 하거나 취

미생활(OR=0.41, 95% CI=0.20~0.85)을 하는 경우에

는 충분한 수면을 보고하였다. 기타 결혼여부, 교육수준,

흡연, 음주유무 모두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Table 7).

직업특성과 관련하여, 근속년수는 10년 초과군에 비하

여 5년미만군은 4.1배(95% CI=1.59~10.44), 5~10년

군은 2.8배(95% CI=1.29~5.91) 더 수면부족을 호소하

였으며 5년 미만＞5~10년＞10년 초과 순서로 경향성을

보였다(p＜0.01). 월수입이 적을수록 수면부족을 더 많

이 호소하였다. 월수입 200만원 미만군은 300만원 이상

군보다 6.8배(95% CI=1.83~24.93), 200~300만원군

은 3.5배(95% CI=1.55~8.22) 더 많이 수면부족을 호

소하였고 경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장

시간 근무여부도 주 72시간 초과군이 대조군에 비해 수면

부족군이 많았으며(OR=3.84, 95% CI=1.81~8.16), 교

대근무를 할 경우 수면이 부족할 위험이 7.6배(95%

CI=2.98~19.62)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유형별로

는 구급＞화재진압＞행정순으로 수면이 부족할 확률이 높

았고(p＜0.01), 행정 대비 화재진압 및 구급의 수면부족

군에 속하는 비차비는 각각 6.5배(95% CI=2.56

김건형 등∙일부 소방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사회심리적 건강,피로도 및 수면영향 연구

Table 7. Relationships between subjective sleep sufficiency and general characteristics Number (%)

Characteristics Subjective sleep sufficiency Univariate Multivariate*

Not enough� Enough�

OR 95% CI OR 95% CI(n=111) (n=56)

Age (year)�

<40 85 (76.6) 31 (55.4) 2.64 1.33~5.24

≥40 26 (23.4) 25 (44.6) 1.00

Marital status

unmarried 24 (21.6) 09 (16.1) 1.44 0.62~3.35 -

married 87 (78.4) 47 (83.9) 1.00

Educational status

≤high school degree 49 (44.1) 22 (39.3) 1.22 0.64~2.35 -

≥college degree 62 (55.9) 34 (60.7) 1.00

Smoking

smoker 56 (50.5) 23 (41.1) 1.46 0.76~2.80 -

nonsmoker 55 (49.5) 33 (58.9) 1.00

Alcohol Drinking (time/week)

≥1 89 (80.2) 50 (89.3) 0.49 0.19~1.28 -

none 22 (19.8) 06 (10.7) 1.00

Exercise (frequency/week)

≥1 65 (58.6) 42 (75.0) 0.47 0.23~0.96 0.48 0.19~1.20

none 46 (41.4) 14 (25.0) 1.00 1.00

Hobby

yes 64 (57.7) 43 (76.8) 0.41 0.20~0.85 0.42 0.17~1.04

no 47 (42.3) 13 (23.2) 1.00 1.00

* : By the multivariate model (stepwise selection) including age, exercise, hobby, tenure, average work time, monthly income and job types
� : ‘Not enough group’was selected by a question for subjective sleep insufficiency
� : Variables not selected by stempwise selection in the multivariat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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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Relationships between subjective sleep sufficiency and job characteristics Number (%)

Characteristics Subjective sleep sufficiency Univariate Multivariate*

Not enough� Enough�

OR 95% CI OR 95% CI(n=111) (n=56)

Tenure (year)‖

>10 038 (34.2) 35 (62.5) 1.00

5~10 042 (37.8) 14 (25.0) 2.76 1.29~05.91

<5 031 (27.9) 07 (12.5) 4.08 1.59~10.44

Monthly income (10,000 won)�

>300 012 (16.2) 18 (32.2) 1.00 1.00

200~300 081 (73.0) 34 (60.7) 3.57 1.55~8.22 3.05 1.17~7.95

<200 018 (10.8) 04 (07.1) 6.75 1.83~24.93 7.27 1.62~32.61

Average worktime (hour/week)

≥72 095 (85.6) 34 (60.7) 3.84 1.81~8.16

<72 016 (14.4) 22 (39.3) 1.00

JCQ§

Decision latitude

high 056 (50.5) 32 (57.1) 0.76 0.40~1.46 -

low 055 (49.5) 24 (42.9) 1.00

Job demand

high 061 (54.9) 24 (42.9) 1.63 0.85~3.11 -

low 050 (45.1) 32 (57.1) 1.00

Coworker support

high 052 (46.9) 33 (58.9) 0.61 0.32~1.18 -

low 059 (53.1) 23 (41.1) 1.00

Supervisor support

high 062 (55.9) 32 (57.1) 0.95 0.50~1.82 -

low 049 (44.1) 24 (42.9) 1.00

Job loss

yes 016 (14.4) 10 (17.9) 0.78 0.33~1.84 -

no 095 (85.6) 46 (82.1) 1.00

Job change

yes 047 (42.3) 18 (32.1) 1.55 0.79~3.05 -

no 064 (57.7) 38 (67.9) 1.00

Shift work

yes 104 (93.7) 37 (66.1) 7.63 2.98~19.62 8.69 02.87~26.36

no 007 (06.3) 19 (33.9) 1.00 1.00

Organizational downsizing

yes 080 (72.1) 43 (76.8) 0.78 0.37~1.65 -

no 031 (27.9) 13 (23.2) 1.00

Job types‖

administrators 008 (07.2) 20 (51.8) 1.00

firefighters 075 (67.6) 29 (35.7) 6.47 2.56~16.31

EMS rescuers 028 (25.2) 07(12.5) 10.0 3.12~32.07

* : By the multivariate model (stepwise selection) including age, exercise, hobby, tenure, average work time, monthly income, job types.
� : ‘Not enough group’was selected by a question for subjective sleep insufficiency.
� : Test for trend, p<0.05
§ : High and low group were divided by median of each JCQ score
‖ : Variables not selected by stempwise selection in the multivariat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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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효과 분석 결과,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Table 8).

연령, 운동, 취미생활, 근속년수, 월수입, 장시간근무

여부, 업무유형에 대한 다변량 분석을 실시한 결과, 최종

적으로 월수입은 300만원 이상군 대비 200~300만원군

은 3.1배(95% CI=1.17~7.95), 200만원미만군은 7.3배

(95% CI=1.62~32.61) 수면부족의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교대근무직이 비교대근무직에 비해 수면부족을

느낄 가능성이 8.7배로 높았다(95% CI=2.87~26.36)

(Table 8). 운동 및 취미생활은 보호효과를 보였으나 유

의하지 않았다(Table 7).

고 찰

부산지역 일부 소방공무원의 사회심리적 건강 및 피로

도를 조사한 결과 연구대상자 대다수가 사회심리 스트레

스 고위험군 및 잠재적 위험군이었고 중등도의 피로수준

을 보였다. 그리고 연구 대상자 과반수가 평소 수면이 부

족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유형별로는 사회

심리적 건강, 피로도, 수면부족 영역 모두에서 구급＞화

재진압＞행정 순으로 비차비가 높았고, 피로도 및 수면부

족에서 업무유형에 따른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향성을 보

여 구급직종의 건강위험이 제일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건강 위험요인으로는 수면부족이 사회심리적 건강 및 피

로에 공통 위험요인인 것으로 나타났고 피로에 대한 단독

위험 요인으로 과거 실직 경험 및 월수입이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연구와는 다르게 음주자는 더

낮은 피로도를 보고하였다. 수면부족여부는 사회심리적

건강 및 피로의 매개변수로 해석되어 수면부족을 유발하

는 원인변수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교대근무와 월수입이

유의하게 나타나 교대근무는 사회심리적 건강 및 피로에

간접효과를 월수입은 사회심리적 건강에는 간접효과를,

피로에는 직접 및 간접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에서는 소방공무원이 겪는 스트레스 유발요인

및 그에 따른 건강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PWI-SF와

MFS를 이용하였다. PWI-SF의 경우 장세진(2000a)이

제시한 27점 이상을 위험집단으로 했을 때 167명 중 57

명(34.1%)이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었고, 저위험군 110명

중 건강군으로 분류되는 7점 이하는 5인에 불과해 실제로

부산지역의 소방공무원 집단 내 대다수가 잠재적 사회심

리 스트레스 위험군 및 고위험군인 것으로 나타났다.

MFS의 경우 부산지역 소방공무원의 평균 피로점수는

82.3±16.2이었다. 이를 비교하기 위한 기준치로서

Jang 등(2004)의 남성 금속제품 조립작업자 1,136명

(20대: 16.1%, 30대: 61.9%, ≤40대: 22%)을 대상으

로 한 연구에 의하면 연구집단의 피로점수 분포를 사분위

수로 나눠 0≤1등급≤73, 74≤2등급≤82, 83≤3등급≤

93, 94≤4등급≤133으로 구분하였고, Chang 등(2005)

의‘한국인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 표준화 전국조사연구’

의 수행을 위해 표본추출된 전국 사업장 근로자 30,146명

(여자: 16%, 20대: 24.5%, 30대: 43.5%, ≤40대: 32%)

의 경우 피로점수 분포 사분위수로 0≤1등급≤73, 74≤2

등급≤82, 83≤3등급≤95, 96≤4등급으로 나눈 바 있다.

위 두 연구의 기준을 적용하면 부산지역 소방공무원의 피

로도는 2등급에서 3등급 사이에 해당하며 이를 통해 본

연구집단이 중간 수준의 피로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좀 더 세부적으로 직무유형별 사회심리 스트레스와 피

로도의 차이를 보기 위해서 화재진압 및 구급 업무를 담

당하는 소방공무원이 높은 직무스트레스를 받을 것이라는

가설 하에 행정군을 대조군으로하여 비교를 시도하였다.

그 결과, 구급＞화재진압＞행정 순으로 사회심리 스트레

스와 피로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PWI에서는 통계

적 유의성이 없었으나 MFS에서는 유의하였다. 직무유형

별 MFS의 평균점수는 구급 86.6±13.4, 화재진압 82.2

±17.3 그리고 행정 77.0±14.0점이었으며 이를 Chang

등(2005)의 기준에 적용할 경우 구급은 3등급, 화재진압

및 행정은 2등급에 해당된다. 이로 미뤄볼 때 구급직이

나머지 두 직군에 비해 피로수준이 더 높다고 판단된다.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Kim (1992)과 Kang (2001)

의 연구에 의하면 화재진압과 구급대원이 스트레스를 많

이 받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으며 Kang (2001)은 이 결

과를 두 직군이 화재현장에서 위험에 노출되는 점과 신속

하게 인명을 구조해야 하는 부담을 원인으로 제시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 구급직이 화재진압보다 더 높은 피로

를 보인 원인으로 화재진압과는 달리 응급구조 업무는 그

업무특성상 위험강도는 약하지만 출동회수가 화재진압보

다 더 많고 월별 변동없이 꾸준히 발생한다는 점에서 기

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본 연구의 설문조사 시점

이 9월인 점을 감안하면 이 시기가 화재진압의 업무부하

가 비교적 적은 시점이었기에 위 효과가 더 강화되었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소방공무원의 사회심리 스트레스 및 피로

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특성 요인을 알아본 결과 최종

적으로 PWI-SF에서는 수면부족이, MFS에서는 주 1회

이상 음주여부, 수면부족, 월수입 및 과거실직여부가 통

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수면부족은 PWI-SF, MFS 둘 다에서 유의한 요인으

로 밝혀졌는데 일반적으로 알려진 수면부족의 원인으로

직업적 요인들 중에는 교대근무, 장시간 근무, 불규칙한

출동 및 그로 인한 심리적 긴장과 같은 요인들과 음주습

관, 운동 및 취미생활 등의 개인적이고 일반적 요인들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변량 분석 상 교대근무를 하

는 경우와 월수입이 적은 경우 수면부족에 강한 영향을

김건형 등∙일부 소방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사회심리적 건강,피로도 및 수면영향 연구



미치고 있었다. Tepas 등(1990)은 야간 교대근무나 24

시간 교대 근무가 일주기성 율동(circardian rhythm)

을 교란하여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라 지적하였

고 Gold 등(1992)은 순환교대근무 간호사에서 낮 동안

졸음 경험을 보고하였으며 Hwang 등(1998)은 교대근무

로 인해 수면시간이 감소하고 수면의 질이 떨어진다고 주

장하였다. 본 연구 결과도 이러한 선행 연구와 동일한 결

과가 나온 것으로 보이며 연구 대상의 84.4%가 교대근

무자였는데 실제 소방공무원 대다수가 교대근무를 실시하

고 있어 향후 고려해야할 건강유해요인일 것이다. 수면부

족이 불규칙한 야간근무가 존재하는 소방공무원의 주요한

건강효과임을 고려할 때 이후 객관적이고 구조화된 설문

지를 통한 체계적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음주군은 사회심리 스트레스나 피로를 더 낮게 보고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Lee 등(1997) 및 Park 등

(1998)의 연구의 음주자에서 스트레스 및 피로자각증상

이 높다는 보고와 Cooper 등(1990)과, Grunberg 등

(1999)의 직무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음주를 하는 횟

수가 증가한다는 보고 등 일반적으로 음주와 스트레스 간

의 관련성이 높다는 연구결과들과는 상반되는 것이다. 하

지만 이와 반대되는 연구결과로 Kim&Yun (1998)은

연구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매일 술을 마시는

사람에서 오히려 피로가 낮게 나타났으며 이 경우 음주가

정신적 이완을 유도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보고한 바 있

다. 그리고 Gleason (1994)과 San Jose 등(2000)은 스

트레스에 대처하기 위한 음주는 사교상의 음주에 비해 음

주량이 많고, 소량의 음주는 기분을 좋게 하여 스트레스

요인을 잠시 잊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는 등, 음주

의 스트레스 감소 효과도 존재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주

1회 이상 음주를 기준으로 음주군과 비음주군을 나누어

분석하였기에 음주량 파악에 제한이 있다. 이로 인해 매

일 소량의 음주 행태를 보이는 경우도 과평가가 되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보다 정확한 관련성 평가를 위해서는

음주군의 분류를 좀 더 세분화하거나 심층 면접 등을 통

해 음주유무의 원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겠다.

소방공무원의 사회심리 스트레스와 피로에 영향을 미친

직무특성요인으로는 단변량 분석 상 PWI-SF에서는 유

의한 것이 없었으나 MFS에서는 근속년수, 월수입, 과거

실직경험, 직무유형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왔고 다변

량 분석결과 MFS에서는 과거 실직경험과 월수입이 스트

레스와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 

실직으로 인한 구체적 건강효과를 연구한 연구들을 살

펴보면 Mattiasson 등(1990)은 실업이 혈압상승, 혈청

콜레스테롤의 변화, 부정적 스트레스의 증가 등과 흡연량

증가, 수면장애 등의 건강관련 행태의 변화로 인한 허혈

성 심질환을 포함한 순환기계 질환의 증가를 일으킨다고

하였고, Dooley 등(1996)은 실직으로 인한 우울, 불안,

자살시도의 증가 등의 정신질환의 증가, 소화기계질환과

호흡기계 질환들이 증가를 보고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도

이와 같은 실직의 선행효과가 MFS 상에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월수입은 힘든 업무에 대한 보상의 의미로서 적절한 보

상은 스트레스에 보호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Cho

(1998), Kang 등(2001)의 연구를 보면 소방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불만족 정도가 높은 점을 지적한 바 있다.

Cho (1998)는 장시간 근무와 초과 근무시간에 대해 추

가적인 지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을 지적하였고, 특히

Kim (1992)은 단순 급여 수준의 문제가 아닌 화재 현장

이라는 위험이 높은 근무환경에 비해 보수가 적다는 상대

적 차이가 사기를 저하시킨다고 언급하였다. 본 연구도

기존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월 급여가 적을수록 더 많은

피로 효과를 나타내는 결과를 얻었다. 

직무스트레스 요인과 사회심리 스트레스와 관련된 선행

연구에 의하면 직무자율성은 보호요인으로, 직무요구는

유발요인으로 작용하며, 상사지지 및 동료지지는 완충요

인으로 나타나 있다(Koh, 2004; Braun & Hollander,

1988; Karasek & Theorell, 1990; Karasek et al,

1987). 본 연구에서는 단변량 분석상 PWI-SF, MFS 및

수면부족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연

구 설계에서 대조군을 외부 집단이 아닌 소방공무원 자체

내에서 선정해 타 직종과의 직접적인 비교를 실시 못한

점이 한 원인일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직무스트레스 요인을 포

함한 여러 원인 변수와 사회심리 스트레스, 피로 및 수면

부족이라는 건강효과 사이의 관련성은 평가할 수 있었으

나 단면 연구의 일반적 제한점으로 인해 명확한 인과관계

를 규명할 수 없었다.

둘째, 본 연구는 직무스트레스 요인 측정을 위해 JCQ

를 사용하였다. 하지만 연구 설계상 대조군 선정을 같은

소방공무원 내에서 설정함으로 타 직군과의 스트레스 정

도와 이로 인한 건강영향의 특이성을 비교할 수는 없었

다. 그리고 JCQ만을 사용해 출동 및 화재진압에 따른 정

신적 외상과 같은 소방공무원 특유의 직무스트레스 요인

은 파악할 수 없었다. 차후의 연구에서는 출동충격의 정

도나 출동 회수, 대기 시간을 정량화하여 분석하고 소방

공무원의 정신적 외상 여부를 조사하며, 기타 보상부적

절, 조직체계, 직장문화와 같은 다른 직무스트레스 요인

에 대한 분석을 시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평소 수면시간이 부족하다고 느

끼십니까?’라는 단순 질의를 통해 평가하여 수면의 질 및

양 등에 보다 풍부한 내용을 평가하지 못하였다. 이후의

연구에서는 수면에 대한 체계화된 설문지를 통해 이를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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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할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는 신뢰도와 타당도가 입증되고 여러 집단에서

다양하게 사용된 PWI-SF와 MFS를 사용하여 소방집단

의 스트레스 수준을 다른 집단과 비교평가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막연하게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 것으로만

판단하였으나 실제로 본 연구대상인 부산지역 일부 소방

공무원은 전체적으로 잠재적 및 고위험의 사회심리 스트

레스와 중등도의 피로 수준에 노출되어있는 것으로 나타

났고, 비록 직무스트레스 요인은 확인하지 못했으나 음주

및 수면부족과 같은 일반적 특성과 월수입, 과거실직, 교

대근무와 같은 직무특성이 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나 향후 이 부분에 대한 심층연구의 근거가 될 수 있겠

다. 앞서 제한점에서 설명한 시간적 선후관계에 따른 인

과성 규명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연구설계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한 기초자료로서의 가치가 있을 것이다.

요 약

목적: 소방공무원은 일반적으로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

에 노출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연구에

서 타당성이 있는 설문지를 사용한 경우는 드물다. 본 연

구는 소방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 효과 및 관련요인을 밝

히고 기존에 검증된 사회심리 스트레스 설문과 다차원 피

로척도 설문을 통해 소방관이 노출되는 여러 가지 위험인

자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자 시행하였다.

방법: 조사는 2003년 9월 23일부터 10월 2일까지 이

뤄졌고, 부산시 소방본부 산하 3개 소방서 근무자 중 남

성 정규직, 화재진압, 구급, 행정 소속의 소방공무원 167

명의 자기기입식 설문을 분석하였다. 설문내용은 일반적

특성, 직무관련 특성, Karasek의 Job Content

Questionnaire, Psychosocial Well-being Index,

Short Form, Multidimensional Fatigue Scale로 구

성되었다.

결과: 부산지역 일부 소방공무원은 PWI-SF의 평균은

22.4 (S.D.: 7.1)였으며 34.1%가 스트레스 고위험군이

며 나머지도 잠재적 위험군에 속하였다. MFS의 전체평

균은 82.3 (S.D.: 16.2)였으며 구급은 3등급, 화재진압

및 행정은 2등급에 속하였다. 직무유형별로는 구급＞화재

진압＞행정 순으로 사회심리 스트레스 및 다차원 피로척

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심리 스트레스 유발요인

에 관한 다변량 분석결과 수면시간이 부족할수록 더 많은

스트레스 효과를 보였다. 다차원 피로 척도의 경우 음주

자는 더 낮은 피로도를 보고하였고, 수면부족 및 과거 실

직경험은 피로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월수

입이 적을수록 더 많은 피로를 호소하였다. 수면부족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 변수로는 교대근무자이거나 월수입이

적은 경우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본 연구를 통해 부산시 일부 소방공무원 대다수

가 잠재적 사회심리 스트레스 위험군 내지는 고위험군에

속하며 동시에 중등도의 피로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

었다. 수면부족, 음주, 과거실직 경험, 월수입이 주요 스

트레스 요인으로 확인되며 수면부족의 경우 교대근무여부

가 관련이 깊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 이를 개선하는 노력

을 통해 소방공무원 개개인의 정신적 건강을 도모하고 소

방공무원 조직의 안전성 및 효율성 등 질적 향상을 기대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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